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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은 늘 도망을 다녀야 했어요.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사백 명의 부하들과 광야에 있는 커다란 동굴 
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때로는 사울왕의 군사들에게 거의 붙잡힐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 
만 계속 피해 다니고 있었어요. 



사울의 신하인 도엑이 제사장들이 다윗이 
도망다니는 것을 도와 준 적이 있다고 왕  
에게 보고하였어요. 사울은 제사장들을 죽 
이라고 명령하였지요. 감히 아무도 이 일 
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도엑이 나서서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 팔십오 명을 잔인 
하게 죽이고 말았어요. 



어느날, 사울이 다윗을 
찾아 다니다가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 
로 그 곳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는 곳 
이었어요. 사울은 혼자 
였지요. 



그 동굴에서 다윗은
쉽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 조용히
다가가서 그의 옷자락만
잘라내었어요. 사울이
동굴에서 나왔을 때, 
다윗이 그에게
소리쳤어요.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저는 왕에게 죄를 짓거나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그를 죽이려고 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어요. 그 
렇지만 사울은 다시 분노에 들끌어 삼천명의 군사를 모집해서 다 
윗을 죽이려고 하였지요. 어느 날 밤, 다윗과 그의 부하인 아비새 
가 사울이 진치고 있는 곳으로 갔는데 사울은 곤히 잠들어 있었 
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이기게 해 주셨 
습니다. 내가 이 창으로 
사울을 단번에 땅에 꽂아 
버리고 말겠습니다.” 라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귓속 
말을 하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를 거절하며 사 
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진을 
떠났어요. 그는 언덕 저쪽으로 건 
너가 소리 질렀어요. 또 다시 사울 
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  
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지요. 그 
러나 다윗은 사울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을 첫번째 왕으로, 다윗을 이 
스라엘의 두번째 왕으로 기름부은 
사무엘 제사장이 세상을 떠난 때 
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을 공격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이 
금지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사울은 신접한 여자에게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명령하였어요. 
그 날밤 사울은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버렸고 당신의 원 
수가 되셨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당신 
의 손에서 찢어서 당신의 이웃인 다윗에 
게 주셨소. 내일이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 
들이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요.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 
에게 넘기실 것이요.” 사울은 이 말을 듣 
고 심히 두려워하여 쓰러지고 말았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이스라엘 사 
람들은 도망쳤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어요. 
다윗의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도 죽었지요. 



사울은 활에 맞아 크게  
부상을 당했어요. 사울은 
그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부하에게 “네 칼로 나를 
죽여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죽 
이지 전에” 라고 부탁하 
였어요. 그러나 그 부하 
는 너무 두려워서 할 수  
가 없었어요. 그러자 사 
울은 자기 칼을 가지고 
그 위에 엎드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이스라엘의 성벽에 매 
달아 놓았어요. 이스라 
엘 용사들이 그 시체를 
가져와 화장시킨 후 묻 
어 주었지요. 



이 슬픈 소식을 접한 다 
윗은 사울과 요나단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통곡하며 저녁 때까지 
금식하였어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 
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부은 자로 끝까 
지 존중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하 
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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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31장, 사무엘하 1, 2 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를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